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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대상을 구분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조건들이 작동하는 장소다. 경계는 단일하고 선명하
며 영속적인 선으로 인식된다. 덕분에 세계는 인위적인 기준으로 쉽게 분절 가능한 대상이 되
며 그래서 고정된 형태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실제 세계는 연속적이고 혼종적이며 또한 
끊임없이 변화한다. 경계 또한 그 위치가 언제나 흔들리고 수정된다. 따라서 세계는 경계로 
완전히 고정될 수 없다. 경계의 조건은 가변적이고 잠정적인 체계 속에서 작동한다. 예를 들
어 민족의 경계는 타자와의 접촉 속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쓰여 왔다. 오늘날 젠더의 경계는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규범과 권력이나 문화적, 생물학적 조건에 따라 재편된
다. 우리 앞에 놓인 예술 또한 마찬가지다. 예술은 고정된 장르나 매체의 구분을 벗어나 서로 
다른 형식과 담론을 가로질러 왔으며, 예술과 비예술, 제도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의 위치 
또한 이동해왔다. 즉 경계가 세계를 나누는 선이 아니다. 경계는 세계를 구성하는 관계망 속
에서 분리와 접촉, 배제와 환대가 교차하는 장소다.

따라서 경계는 단순히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선이 아니라 세계가 교차하는 장이며, 세계 또한 
경계들의 교차들을 통해 드러난다. 교차하는 경계는 내부의 조건들을 흔들고, 내부와 이질적
인 요소들과의 접촉 속에서 배제와 환대가 일어난다. 즉 교차하는 경계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
리는 장소라는 점에서, 들뢰즈가 말한 외-부(out-side)의 힘이 작동하는 장소다. 외-부는 내
외부의 구분을 넘어, 내부에 균열을 내고 사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장이다. 전시 
<교차하는 경계>는 세계를 고정된 영역들로 구획하는 경계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의 관계 
속 힘들의 장소로서, 외-부로서의 경계에 대한 사유를 시도한다. 

이번 전시 <교차하는 경계>는 조형적 세계와 현실세계가 접촉하고 갈등하며 서로 스며드는 
물리적 경계의 장소로서 김아라, 심혜린의 조형작품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미술이라는 외-
부의 힘들이 드러난다. 외-부로서의 미술은 현실세계와 교차하면서, 우리가 익숙하다고 여겼
던 예술의 경계들을 흔들고 이를 다시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다. 전시는 두 세계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힘들의 장소다. 현실은 작가의 의식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조형적 세
계에 개입하고, 그 흔적인 물질로서의 표면은 다시 관객을 매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심혜린의 회화는 물질적 형상들이 갖는 자율적 힘에 주목하게 한다. 회화 속 색과 형상은 작
가의 통제에 따라 수동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조형적 요소들끼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만들어낸 독자적인 질서를 따른 것이다. 《웅크리고 펼쳐낸》(2024), 《Trampolin》(2018)에서처
럼 형상들은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서로가 맺은 관계들 속에서 전체화면은 오히려 안정적이
다. 《어긋난 한복판》(2024)에서도 색채와 형상은 복잡한 듯 충돌하며 중첩되어 있지만 평평한 
균형을 이룬다. 중심과 주변은 위계에 따라 분리되기보다는 화면 전체의 균형 안에서 공존한



다. 크고 작은 색채의 덩어리, 날카로운 선과 부드러운 곡선, 스친 듯한 붓질과 겹쳐진 색면들
은 얽히고 어긋나면서 표면에 끊임없이 감각의 균열을 만들어낸다. 화면은 혼란 속에서도 스
스로 조화를 이끈다. 서로 연결되지 않는 익숙한 형상적 단서들의 자율적인 힘들이 관객에게 
감각적 충돌을 일으킨다. 

작가는 즉흥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작업하지만, 화면 위 흔적들은 우연적이지 않다. 회화는 화
면 속 요소들이 발휘하는 자율성과 생동하는 힘에 따라 완성된다. 조형요소들은 작가의 다음 
결정을 이끌어낸다. 작가는 화면을 구성한다기보다는 물질들과 협업한다. 이는 사물이 지닌 
활기에 대하여 논의한 제인 버넷의 사물-권력thing-power의 개념과 상응한다. 베넷에게 사물
은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고유한 힘을 발휘하며, 인간과 비인간, 신체와 환경을 매개하는 능
동적인 존재다. 심혜린의 회화 속 형상들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의 조형요소가 다음 붓질의 
조건이 되고, 이내 또다른 색의 층위를 불러들인다. 다시 서로에게 얽히고 밀어내는 형상들의 
긴장관계가 전체로 확장되어 화면의 생성조건을 갱신한다. 관객은 현실과 조형세계의 접면에
서 물질의 자율적인 힘이 회화의 조건에 개입하여 발생시킨 틈에서 새로운 시각적 감각들의 
가능성과 만난다.

김아라는 전통적인 건축의 색채와 구조를 기하학적 질서의 조형언어로 옮기고, 화면의 물리적 
구조와 건축적 요소들을 교차시킨다. The Frame(2024)과 untitled(2023)같은 입체조형 작업
들에서 작가는 캔버스의 나무 프레임을 해체하고 조립하여 재구성한다. 회화적 요소들은 틀 
표면의 채색으로, 심지어 The Frame에서는 모서리의 측면의 채색으로, 밀려나거나 비워진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회화의 기반 구조는 조형 오브제로 전환된다. 평면을 지탱하는 하부구조
가 역전되면서 분리된 모서리의 형태는 평면회화의 폐쇄성을 해제하고 경계 기능을 전복한다. 
캔버스 프레임의 파편들이 한옥 구조물의 형태를 구성하면서 회화와 건축의 구조적 질서가 교
란된다. 그 표면에서 변주된 패턴과 채색은 다시 건축적 회화적 구조와 질서를 연상시킨다. 
이들은 표면에서 충돌하면서 다시 구조적 긴장감을 공간에 만들어낸다. 건축과 회화, 구조와 
표면, 내부와 외부의 구조가 교차하면서 물질은 조형적 힘으로서 작동한다.

또한 김아라는 회화작업에서 단청의 색과 비례, 건축적 균형, 색채와 모듈을 추상적 화면의 
구성에 끌어들인다. 이는 단순한 인용이라기보다는 회화 내부에 외부의 질서를 불러들이는, 
구조적 개입에 가깝다. 전통적인 색의 물질성과 구조적 리듬은 기억 속 전통건축으로부터의 
익숙한 공간 감각들을 불러온다. 이는 기하학적 추상의 안정된 배치가 만들어내는 회화적 리
듬과 교차하면서, 이질적이고 낯선 감각들의 화면을 드러낸다. 표면 위 조형요소들은 더 이상 
회화 내부의 조건에 머무르지 않는다. 건축적 구조와 교차하면서, 화면 밖 현실세계로 감각의 
영역이 확장된다. 회화의 경계를 흔드는 외-부의 힘이 작동하면서, 관객을 경계의 영역에 세
운다. 

<교차하는 경계>는 두 작가의 작업을 통해, 경계를 고정된 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체계가 맞
닿아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장소로 드러낸다. 심혜린의 회화가 물질적 형상들의 자율적 힘을 
통해 내부를 흔들어 균열을 발생시킨다면, 김아라의 작업은 전통 건축과 회화적 구조의 접면
에서 감각들을 교란한다. 전시는 미술의 경계 너머 외-부의 장에서, 현실과 조형세계가 서로 
스며드는 공간을 드러낸다. 관객은 이 경계의 틈 앞에 서서, 사물-권력으로서의 조형 작품들
이 여는 새로운 감각과 사유의 가능성과 마주한다.


